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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 피의자 박근혜의 계속되는 수사거부 강력히 규탄한다!

유일한 수습방안은 박근혜의 즉시 퇴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5차에 걸쳐 전국에서 타오르고, 검찰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 불응’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4일 본인이 직접 밝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또 다시 뒤

집은 것이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차은

택씨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 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지난 1차 국민행동부터 일관되게 국민들이 주장한 것은 즉각적인 하야, 혹은 퇴진이었다. 차은

택과 조원동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각본을 쓸 시간이라도 필

요하다는 것인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방안을 마련하느라 바쁘다는 것인가? 10일간 공식 

일정이 없었던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 조사에 불응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 우리는 피의자 박근혜의 수습방안이 필요하지 않

다. 범죄 피의자의 수습방안은 범죄행위의 은폐와 조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퇴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검찰은 최순실이 시내를 종횡하며 돈을 인출할 시간을 주었고, 관계 기관들이 문서를 무더기 

파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진실이 사라질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또 

다시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가 더 이상 증거의 조작과 은폐를 자행하지 못하도

록 체포를 통한 강제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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